
피부도 봄을 탄다. 봄이 되면 겨울 동안 움츠렸던 피부의 기름샘과 땀
구멍이 열린다. 몸이 쉽게 노곤해지는 봄기운에 긴장했던 피부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는 거칠어지고 각종 트러블을 일으킨다. 봄햇살의 유혹
은 강렬해서 자외선의 위험을 망각한채 나들이에 나서기도 한다. 
미세먼지, 꽃가루, 일교차, 자외선 등 가혹해지는 외부환경으로 인해 
피부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현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당신의 봄,
피부는

안녕하십니까. 

후천적 민감증후군 당신에게 전하는 위로



이러한 대범한 생각을 하는 이들은 보통 뾰

루지와 여드름을 처음 접하게 되는 초/중등

생의 반응이다. 바를수록 뾰루지는 더 올라오

는 것 같아 기본적인 스킨로션도 바르지 않

겠다는 것. 이는 사막 한가운데로 내 피부를 

내모는 것과 다를바 없다. 가뜩이나 트러블 

원인균과 싸워야 하고 피부 수호를 위해 열

일 하고 있는 피부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

할 망정 전쟁 중 군수품 보급을 차단하는 것

과 다를바 없다. 피부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

자극 클렌징과 보습, 그리고 피부를 보호하

기 위한 자외선차단제 등 도울 수 있는 방법

은 최대한 찾아야 한다. 화장품은 용병임을 

기억하자. 

전 좀

민감해서요. 

어찌하오리까.

지난해 한 브랜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민

의 85%가 후천적민감성피부 소유자로 밝혀

졌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울 수 있고, 어

떠한 원인에 의해서 따끔거릴 수 있다. 피부

는 우리 몸에서 노출된 최대의 장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은 피부가 우리에

게 보내는 신호다. 자연의 섭리처럼 건조하

면 땡기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은 계절, 환경, 피로, 스

트레스, 화장품 사용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일이며, 일시적으로 예민해질 수도 있다. 하

지만 이 예민함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우리 

신체의 신비에 따라 저절로 해결되기도 한다. 

단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의 불

편함이 느껴진다며 지체없이 피부과에 방문

하면 된다.

건대입구점 
김세연 피부과전문의 

평촌점 
이상정 피부과전문의 

홍반성 피부가 되는 외부 요인 중 가장 중요

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온도차이다. 혈관

은 온도에 의해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온도가 높으면 혈관이 

이완되고, 외부의 온도가 낮으면 혈관이 수축

된다. 초기의 경우 혈관의 확장과 수축작용이 

원활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반

복되어야 될 경우에는 혈관은 그 탄력을 잃

어버리고 늘어져서 이완되거나 혹은 약해진 

혈관들을 통해 지나친 자극으로 혈액이 급

격히 증가할 경우에 혈관들이 파열되어 붉게 

되는 것이다. 세안시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여 자극이 없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

하여 세안하고 무알콜 베이스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성분들을 함유된 스킨로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엔 피부의 피로도가 증가해요. 

보통 피부의 수분량이 30%, 유분막이 70~80%  정도를 유지할 때를 건강한 피부상태라고 말한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연구가 있지만 민감성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피부가 예민해지게 하는 요인들은 나날이 가혹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가벼운 피부질환이라도 무심코 넘어가지고 말고 피부과전문의의 치료

를 받도록 권하는 이유이다. 집에 있는 연고 사용도  화장품 오남용 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이다. 꾸준하게 수분 및 PH 등 맑고 투명한 피부 유지를 위한 노력

을 기울어야겠다. 어느날 갑자기는 없다. ‘꾸준하면 ……결국 위대해진다.’ 이 원리는 내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피부는 사실 민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당신의 봄, 피부는 안녕할 수 있는 방법에 왕도는 없다.

노원점 
송원근 피부과전문의 

붉어지는 피부,

메이크업으로도

커버가되지 않아요.

스멀스멀 올라오는

뾰루지, 여드름

난 더이상 화장품을

바르지 않겠다?

“

“

“

“

“

“

그냥 이 순간 외우자. 아무 문제가 없는 피부는 거의 없다. 피부마다 다 사

연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할 필수 화장품을 세가지는 클

렌징제, 자외선차단제, 보습제다. 일반적으로 토너, 로션,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고 건조함이 심한 경우는 크림을 추가하면 되고 노화가 진행되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 색소가 신경 쓰인다면 미백,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

로 기능성 에센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남용 하지 않고 화장

품을 건강하게 쓸 수 있다. 

내 피부에 꼭 필요한 화장품 세가지는 

클렌징제,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다. 

여기서 잠깐!

본인이 좀 민감하고 화장품의 특정 성분에 예민하다고 판단한다면 기본

족으로 팔 안쪽 같은 부위에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화장품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 가급적 자극의 원인이 되었던 물질을 제거하고 자극을 주

지 않은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개선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약을 사용

하고 치료를 하면 이 상황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각질층이 약

화되면 피부는 수시로 자극을 받아 계속해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해야 한다. 

민감해질 때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서 잠깐!


